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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기도

들어가기

풀어놓기
예화 - 꿈나라 여행

할아버지를 생각하니 리디아는 금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. 몸이 편찮으시던 리디아의 할아버

지께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. 리디아는 이렇게 할아버지 생각이 날 때면 엄마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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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그럴 리가 있니? 할아버지는 우리 리디아를

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. 하지만 여기에

있는 시간들이 조금 힘들구나.”

“할아버지께서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많은 사

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. 어떻게 하

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.”

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.

“그럼 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해 줄 수 있

겠니? 그렇게만 해 준다면 하느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게야.”

리디아는 자신 있는 눈빛으로 대답했어요.

“그럼요. 할아버지가 얼른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하느님과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아빠, 엄마와

열심히 기도할게요.”

“허허허, 고맙구나!”

잠에서 깨어난 리디아는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그날부터 할아

버지를 생각하며 아빠, 엄마와 열심히 기도드렸답니다. 

정리 및 나눔
-리디아의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?

-리디아의 할아버지처럼 연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

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우리 친구들은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,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

기도 바구니 만들기 - “두 손 모아 기도해요!”

만들기

달려와 울먹이곤 합니다. 엄마는 앨범을 꺼내서

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 주시면서 이

런 저런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. 엄마 이야기를

듣던 리디아가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. 

향긋한 꽃향기가 코를 간질여 눈을 떠 보니 리디아는 갖가지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곳에 서

있었어요.

“어! 어기가 어디지? 정말 아름답다! 음~ 향기도 좋고…….”

그때 누군가가 리디아에게 인사를 건네왔어요.  

“안녕, 나는 문지기 장미꽃이야. 너는 누구니?”

“나는 리디아야. 여기 정말 아름답구나!”

그러자 장미꽃은 리디아가 누구인지 알겠다는

듯이 이야기했어요. “아,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

리워하는 그 아이구나! 너희 할아버지는 지금 연

옥이라는 곳에서 천국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

셔. 하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

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.”

천국에 가신 줄 알았던 할아버지께서 연옥에 계시다는 장미꽃의 이야기에 리디아는 어리둥절

했어요. ‘할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?’

하지만 곧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요. 그 마음을 읽은 장미꽃이“이 문을

지나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.”라고 리디아에게 귀띔을 해 주었어요.  

리디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. 그곳에는 리디아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

할아버지께서 계셨어요. 리디아는 할아버지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

냈어요. 하지만 할아버지는 힘이 들어 보였어요.

“할아버지는 저랑 만난 게 반갑지 않으세요?”

할아버지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낀 리디아가 묻자 할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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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으기

마침 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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